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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의 수행적 젠더 정체성 연구
류다영

중원대학교 글로벌언어교양학부

Performative Gender Identity of Women in Disney Animations

Da-Young Ryu
Division of Global Languages Liberal Arts School, Jungwon University

요  약  영상미디어의 한 장르인 애니메이션은 여러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매체이며, 그 시대의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 표현되고 있는 젠더 정체성의 경향을 연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과정으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여성 캐릭터의 수행적 젠더 정체성이 어떻게
표현되어 왔고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살펴보면, 남성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은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등의 이분법적 젠더 수행성을 고수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외모는 항상 아름답게 표현되었으며 이로 인해 죽음을 면하고 남성의 사랑을 받아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던 중 여성의 영웅적인 역할을 강조한 ‘포카혼타스’나 ‘뮬란’을 통해 이분법적 
젠더 수행성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사랑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겨울왕국’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여 여성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남녀 사이의 사랑이 아닌 자매애를 통하여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됨을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규범에 맞서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는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를 표현한 ‘겨울왕국’은 변화된 젠더 수행성을 보여주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Animation is a medium that can be enjoyed by many age groups, and it often reflects the 
discourse and ideology of the time. Therefore, studying the tendency of gender identity as it is expressed
in animations is meaningful as a process to understand current trends. Therefore, I examined how the
female characters' performative gender identity has been expressed in Disney animations and how it has
changed. Disney animations have stuck to dichotomous gender performance, with men playing active 
and adventurous roles, while women play submissive and passive roles. Disney began to deviate slightly 
from the dichotomous gender performance through "Pocahontas" and "Mullan", which emphasized the
heroic role of women. However, these animations have been limited in the way that love stories between
men and women make up the main theme. In "Frozen", however, women actively explored their lives 
by overcoming these limitations, and expressed their happiness through sisterhood rather than love 
between men and women. Therefore, "Frozen," which expresses an active female character who sets up
her own kingdom as an independent entit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demonstrated the changed 
gende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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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애니메이션(Animation)이라는 영상미디어 장르는 어
린 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
체 중의 하나이다. 게다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요즘은 
언어를 배우기도 전부터 휴대폰, 태블릿 PC 등을 통하여 
이러한 영상매체에 노출된다. 자아가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은 사고를 함에 있어 외부의 영향에 크
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젠
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이 시기에 애니메이션은 아
이들의 젠더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뿐 
아니라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도 있는 우려가 있
다. 또한, 어린 아이들 뿐 아니라 성인들도 애니메이션에
서 표현되고 있는 성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감
이 없이 즐기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성 고정관념이 사회
적으로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에
서 표현되고 있는 젠더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지역, 문화, 인종을 구별하지 않
고 다양한 소재를 차용하여 디즈니식의 변형을 거쳐 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이 되었다[1].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을 통해 당시 사회의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표출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보수적인 전통을 고수하는 디즈니
의 가치관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 캐릭터
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대로 표현된다. 그동안 디즈니 애
니메이션에 나타난 젠더의 수행적 정체성을 살펴보면 능
동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주로 남성이 맡은 반면 수동
적이고 순종적인 역할은 여성이 맡아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은 아
동에게 남성과 여성의 이중적인 젠더 정체성을 주입하기 
쉽다. 즉, 남자 아이들은 용감하고 현명한 왕이나 왕자를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고, 여자 아이들은 이야기 속 공주
들처럼 남자의 사랑을 기다리고 헌신하다가 결혼을 하여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모델로 삼게 될 수도 있
다는 것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 캐릭터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공주인 경우가 많은데, 
1937년에 제작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Snow 
White)’를 시작으로 ‘신데렐라(Cinderella, 1950)’, ‘잠
자는 숲속의 공주(Sleeping Beauty, 1959)’, ‘인어공주
(The Little Mermaid, 1989)’, ‘미녀와 야수(Beauty 
and the Beast, 1992)’, ‘알라딘(Aladdin, 1993)’, ‘포카

혼타스(Pocahontas, 1995)’, ‘노틀담의 꼽추(The 
Hunchback of Notre Dame, 1996)’, ‘뮬란(Mullan, 
1998)’, ‘공주와 개구리(The Princess and the Frog, 
2009)’, ‘라푼젤(Tangled, 2010)’, ‘겨울왕국(Frozen, 
2013)’에 이르기까지 많은 여성캐릭터가 공주에 한정되
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 캐릭터는 아름다운 
백인이며 왕과 왕자에 의해 보호와 간섭을 받는 수동적
인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주었다. 이처럼 디즈니가 표현해 
온 인종주의와 남성우월주의, 그리고 외모지상주의는 아
동에게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인종차별, 나아가 세계관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많은 우려를 낳는
다. 이러한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는 ‘포카혼타스’와 ‘뮬란’
에 이르러 차츰 변화를 가져와 백인이 아닌 혼혈아가 등
장하기도 하였고, 순종적이고 가정적인 이미지에서 지혜
로우며 자기주장이 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 크
고 작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왕자와 결혼해 
행복해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포카혼타스’와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주요 
내용이 남녀간의 사랑이 중심이 되는 등 한계를 보여주
고 만다. 여기에 2013년 개봉한 ‘겨울왕국’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여성의 수행적 젠더 
정체성에 큰 변화를 주게 된다.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두 공주 엘사(Elsa)와 안나
(Anna)는 과거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공주들과 
달리 왕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 기다리거나 왕자와의 결
혼만이 목적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자신
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능동적인 공주들이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진부한 사랑이야기가 아닌 여성의 주체적인 
자기 성장 등의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
가고 있어 아동들 뿐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몰입하여 볼 
수 있는 매력을 보여준다. 이는 현 시대에서 요구하는 여
성에 대한 인식과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의 전형적인 젠더 
정체성이 어떠했었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젠더의 수행
적 정체성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
고 발전되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젠더의 수행적 정체성
‘성(性)’을 표현함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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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와 ‘섹스(sex)’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
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사용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
진다. ‘젠더’를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생물학적 
성’과 구별하여 ‘사회적·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으로 정의
하는 것이다[2]. 주디스 버틀러(Judice Butler)는 생물학
적인 성차를 표현하는 것보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
로 구성되어 온 사회적 성별을 지칭하는 것이 젠더이며, 
젠더는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이라는 일정한 시간을 거쳐 
점차적으로 구성되는 정체성이라고 하였다[3]. 또한 역사
학자인 조앤 스콧(Joan Scott)은 “젠더는 생물학적으로 
신체에 부과된 기반위에 ‘문화적으로 구축’된 ‘완전한 사
회적 산물’이며 또한 젠더는 힘의 관계를 나타내는 근본
적 방법이다”라고 하였다[4]. 이것은 서로 다른 몸을 가
지고 태어난 남성과 여성의 젠더 수행성은 사회로부터 
산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
과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성역할이 존재하고 있
다는 것을 내포한다. 따라서 젠더는 수행적으로 생산되고 
강제되기 때문에 명사적 의미로 보기 보다는 목표로 하
고 있는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언제나 
행위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처음 페미니즘이 시작되었을 시기에는 가부장제적인 
남성의 권력에 대항하고 공격하기 위해 여성들끼리의 동
질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1990년대의 
포스트페미니즘에서는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젠더 자
체를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포스트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버틀러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자
연적인 섹스(sex)의 구성물인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부정
하며, “섹스는 언제나 젠더”였다고 주장한다[3]. 이에 젠
더의 정체성은 수행적(performative)으로 구성되는 것
이며 행위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과정 중에 주체가 있다고 말한다[3]. 그녀는 수행성
(performative)과 수행(performance)을 구분해야한다
고 주장한다. 수행에서 행(doing)이란 존재를 가정하는 
것이다. 즉 행동을 하는 주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
요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수행성은 주체가 존재하는 것
이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행동에 초점을 맞
추어 그러한 행동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5]. 다시 말하면, 수행성이란 남성과 여성으
로 나누어 동성애, 이성애, 레즈비언, 게이와 같이 이분
법적으로 나누는 경계를 허물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
미를 생산해가는 차원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젠더라는 표현에는 이에 대한 실제적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정체성이란 수행적으로 표현

되어지는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3]. 이러한 의미에
서 볼 때, 태어날 때의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 젠더의 
연결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다. 개인의 젠더 정체성은 
각자가 오랫동안 반복적인 행위를 통한 수행적 효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물학적 성 정체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행동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행동양식을 반복함으로써 젠더 정
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빠르게 흐르는 시대의 변
화 속에서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은 이에 
맞추어 변화하였으며, 버틀러는 젠더의 수행성이 “문화
적, 정치적 접점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가변성을 띄어왔
다”[3]고 말한다. 이처럼 생물학적 성과 젠더의 수행적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반발은 
이원론적인 틀에 의해 남성 지배구조와 이성애적 권력 
체계를 강화에 대한 거부와 전복을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버틀러는 가부장적인 권력이 성을 이분화하며 이성애
적인 사고방식을 지속해오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성 정체
성 개념의 해체를 주장한다[6]. 사회는 여성들에게 여성
의 성 역할을 받아들이고 자아를 형성해 나가도록 강요
하며, 남성은 남성들의 고유한 성역할을 수용하여 자아를 
이루도록 요구한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도 강하고 적
극적인 이미지의 남성 캐릭터와 수동적이고 아름답고 우
아한 이미지의 여성 캐릭터 사이의 사랑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용감하고 영웅적인 
남성과 순진하고 연약한 여성이라는 고정적인 젠더 수행
성을 보여준다.

버틀러가 주장하는 여성 범주 해체는 단순히 이러한 
성 이원론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여성적 정
체성을 이성애라는 범주에 강제적으로 구속시키려 하지 
말고 이원론적 젠더 관념에 깔려있는 권력적 작용에서 
이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녀가 주장하는 여성 범주 해체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불
필요하여 용어 자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
한 범주 자체와 구성 과정 등을 전제로 하여 정치적 의미
와 효과를 가지려는 것에 대한 비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7]. 즉, 그녀는 이원화된 구성을 규범화해서 이를 더 이
상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젠더의 사회적 구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녀의 젠더 정체
성은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일관되게 구성되지 
않는 복합적이며 다변적이다. 이에 따라 여성 젠더의 해
석적 정의는 완전히 개념화되지 않으며 복합성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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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원적 개념의 수행적 젠더 정체성
2.2.1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
이원적인 개념에 의한 성 고정관념을 지닌 사회에서는 

남성은 ‘남성스러워야’하고, 여성은 ‘여성다와야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여성답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
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흔히 여성스
러운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순종적이고 수동적
이며 유순하여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사
람, 즉 착한 성품을 지닌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사회는 착한 성품을 가진 여자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남편과 아
이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여성을 위대한 여성으로 
여긴다. 따라서 그 동안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
릭터를 살펴보면 수동적으로 남성의 사랑을 기다리고, 옆
에서 조신하게 남성의 일을 도우며, 자신의 의견을 강하
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성 고정관념은 디즈니의 첫 작품인 ‘백설공주’
에서부터 나타난다. 백설공주는 계모의 시기와 질투를 받
으며 쫓겨나지만 한 번도 반항을 하거나 성으로 돌아오
기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단지 일곱 난쟁
이의 도움을 받으며 살다가 왕자의 구원을 받는 수동적
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신데렐라’에서 신데렐라
는 계모와 의붓언니들의 지속적인 학대에도 단 한 번 반
기를 들지 않고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하면서 계모와 언
니들이 가는 파티에 자신도 가고 싶다는 의견조차도 말
하지 못한다. 게다가 왕자가 자신을 찾아 헤매는 것을 알
면서도 선뜻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등 수동적인 캐릭
터인 표본이다. 하지만 결국 왕자가 신데렐라를 찾아내고 
결혼하게 되어 행복해진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힘이 아닌 능력 있는 백마 탄 왕자와 같은 
남성의 힘을 얻어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여
성의 심리상태를 ‘신데렐라 콤플렉스(Cinderella 
Complex)’라 명명하게 된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미
국의 저널리스트인 콜레트 다울링(Colette Dowling)이 
남성의 보호를 받으며 그의 능력으로 인해 신분상승을 
누리려는 여성의 의존적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신조어이다[8]. 이는 여성의 창의성과 의욕을 무시하고 
억압시키는 심리상태이며, 여성 내면의 의존적인 심리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경
우에서도 공주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누
워서 왕자의 키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기만 해야 하며, ‘인

어공주’에서도 인어공주는 자신이 왕자를 구했다는 사실 
조차도 말하지 못하면서 왕자를 위해 희생하고 그의 사
랑을 받아 인간이 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리고 라푼젤
은 언제나 마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기꺼이 
머리를 풀어 내리고, 마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등 착
한 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연약하고 순종적이며 수동적인 여성상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왔다.

이처럼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표현되는 여성 캐릭터
들은 남성이 영웅과도 같은 중요한 일을 행하는 동안 그
들을 돕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 당시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상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앞에 나서서 
하는 행동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여성의 지성과 창의
력이 발휘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는 현대의 페미니즘 시
각에서 바라볼 때 이상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뿐 아
니라 여자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자신들은 수동적 존재이
고 자신을 구해줄 남자를 기다려야하는 공주와도 같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면에서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여자 아이들은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통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을 배우
고, 순종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는 등의 가치관을 형성해나갈 
수 있다.

여성스럽다는 표현에는 성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수동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적인 욕망이나 표현이 자유스러운 여성들은 천박
하고 상스러운 사람들로 치부되며, 성의 욕구를 억제하고 
순진무구한 성향을 여성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적 인식이 있다[9]. 그러므로 언제나 성적 행위를 주도하
는 사람은 남성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여성은 성적욕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까지도 느끼게 된다.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순응해야함을 교육을 통해서, 그리
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주입받는다. 이러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아
볼 수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에서 표현되는 남녀의 키스 
행태를 보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형
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여성캐릭터는 주로 수동적으로 
남자의 키스를 기다리지만 키스를 원하고 바란다는 표현
을 하지는 못한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공주는 왕자
가 나타나 키스를 해야 잠에서 깨어나는 마법에 걸려 왕
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인어공주’에서도 인어공주는 
왕자의 키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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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여성은 성적 욕망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남성이 성행위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것이 
여성스럽다는 고정관념을 드러낸다. 따라서 남자 주인공
이 항상 키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려진
다. 이는 이야기의 배경이 중세 시대인 경우가 많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도 그러한 상황을 동의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이 절대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키스는 죽어
가는 여성을 살리는 역할도 하며, 고통스럽고 힘든 여성
캐릭터들의 인생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이야기를 해피
엔딩으로 이르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 
왕자의 키스는 백설공주를 살리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만들었다. 이와 같
이 여성캐릭터는 남성의 키스에 의해 생명을 받아 살아
갈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또한, 남자가 하는 키스는 
사랑을 상징하며, 여자는 남자의 키스 즉, 사랑을 받아 결
혼하여 행복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표현되는 
당대의 고정관념은 여성이 남성의 사랑을 받아 결혼을 
해야 신분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애니메이션에
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의 삶이란 결혼을 통해서 완성되
는 것이다. 공주로 태어난 여성은 왕자와의 결혼으로 안
락한 삶을 이루고, 신데렐라처럼 평범한 신분의 여성 또
한 왕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공주 대접을 받으며 부와 지
위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인어공주 
역시 왕자와의 결혼을 통해 온전한 인간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다. 따라
서 여성은 결혼을 통해 남성에게 종속되며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성 고정관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
내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무조건적인 순종과 수
동적 태도인데 반하여,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고 강한 성
격을 가진 여성들은 마녀로 양극화를 시킨다. 이러한 마
녀는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서 지배적인 질서를 위협
하는 존재이며, 자신의 마법을 통해 적극성을 보이는 여
성이다. 결국 이들은 사악한 존재로 그려지고 잔인한 형
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원적 개념의 여성 이미지는 수
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식을 내재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2.2.2 아름다운 외모의 주인공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여성의 순종적 이미지를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는 그들의 아름다운 외모이다. 그들의 
육체적 아름다움은 왕자의 사랑을 받아 결국 결혼에 이
르게 하여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
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은 대부분 금발의 날씬하면서
도 글래머러스한 외모를 가진 아름답고 젊은 백인 여성
들이다. 따라서 남성 캐릭터들은 대부분 그러한 외모를 
보고 첫 눈에 반하게 된다. 백설공주는 눈처럼 하얀 피부, 
앵두처럼 붉은 입술, 칠흑 같은 검은 머리를 가진 공주이
다. 이러한 백설공주를 처음 본 왕자는 바로 사랑에 빠지
게 되는데, 이는 공주의 인간적인 내면의 심성을 본 것이 
아닌 백설공주의 성적매력, 즉 외모에 의해 도취된 것이
라 볼 수 있다. 또한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필립왕자
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 만났을 뿐인 시
골처녀와의 결혼을 고집한다. 필립왕자는 결혼을 통해 가
난한 시골의 여인을 가난과 고난에서 구해내고자 하는데, 
이 또한 그녀의 외모에 도취되어 사랑에 빠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인어공주’의 에리얼(Arial) 공주는 하반신이 
비록 물고기의 형체를 하고 있지만 긴 머리의 미녀로 묘
사되고 있으며, 원작 동화와 달리 애니메이션에서는 왕자
와 결혼하여 행복한 결말을 이룬다. ‘신데렐라’에서도 왕
자는 신데렐라를 처음 보자마자 그녀의 매력에 빠져 그
녀와 결혼하기 위해 흘리고 간 구두의 주인을 찾으며 온 
나라를 돌아다니게 된다. 신데렐라와 잠깐 춤을 추는 사
이에 그녀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에 왕자는 신데렐라의 아름다운 모습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푼젤’에서 라푼젤은 하얀 피부에 큰 눈망
울을 가졌으며, 무엇보다도 눈부신 금발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 또한 이 머리카락은 젊음을 유지하게 하고 병
을 낫게 할 수도 있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길고 눈부신 금발의 백인 여성은 서구의 전통적인 여성
상을 보여주며, 늙는 것을 죽음과도 같이 여기는 마녀를 
통해 여성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소유물과 같은 존재가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의 인간적인 
내면이 아닌 단순히 외모에만 치중하여 여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온다. 이와 같이 디즈니 애니메이
션에서 대체로 아름답고 착한 여자 캐릭터는 주인공으로, 
악하고 못 생긴 여자 캐릭터는 부수적인 악역으로 내세
움으로써, 은연중에 아름다움은 옳고 착함을, 추한 외모
는 그릇되고 악함을 연상시키는 왜곡된 이분법적 인식을 
고착화시켰다[10]. 따라서 디즈니 여성 캐릭터를 통해 외
모가 아름다운 여성이 내면도 아름답다는 그릇된 고정관
념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또한 페미니즘 시각에서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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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여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오로지 외모적 아름다움에 
국한될 수 있다는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애니메이션 속 여성캐릭터들의 아름다움은 자신들이 
처한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무기와도 같은 역할을 하
는데, 아름다운 외모가 젠더 수행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백설공주’에서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 자신을 죽이려는 사냥꾼의 동정심을 얻어낼 
수 있었고, 난쟁이들도 그녀를 자신들의 집에 살 수 있도
록 허락한다. 백설공주는 살아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아름답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성의 
외모는 남성이 여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아름다움은 남
성들의 가치관과 기준에 맞추어 설정이 된 것이다. 따라
서 여성이 아름답다는 것은 남에게 관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특혜이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
호막으로써의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은 외모가 아름답고 날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만들어 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아름답지 않은 여성은 
하녀, 유모 또는 마녀 등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고, 나이가 
들어 외적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을 하나의 큰 형벌처
럼 느껴지게 하여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사악한 일도 행
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것은 여성의 이미지를 
단순히 선과 악, 미와 추 등의 이분법적 기준을 통해 판
단하는 남성 중심 사회의 폐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접한 어린 여자아이들은 자신의 외
모가 아름다운지를 생각하게 되고, 여자는 항상 예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또한, 아름다움과 
젊음이 사라지게 되면 ‘백설공주’의 마녀처럼 이를 유지
하기 위해 나쁜 짓이라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여성이 늙게 되면 모든 여성성을 잃게 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성 고정관념은 여성을 성적 대
상화 및 상품화로 전락시켜 아름다운 여성은 남성이 원
하는 소유물이 될 수 있고, 남성의 성공과 권력을 빛내 
주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 수 있
다. 이준수는 여성의 상품화는 일상적인 실천이 되고 있
으며 여성의 외모와 신체의 일부는 언제나 성적인 시선
과 상품화된 언어로 읽혀진다는 것은 여성이 얼마나 성
애화되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1]. 따라
서 여성은 항상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갈구해야하는 존재
로 전락시켜버린다.

2.3 여성의 수행적 젠더 정체성의 변화
2.3.1 남성의존성에서의 탈피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왕자와 같

은 상류층 신분의 남성이 여성 캐릭터가 처해있는 문제
와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한다는, 
다시 말해서 ‘왕자와 공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라는 대표적인 결말을 이룬다. 이러한 결말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상을 
표출해왔다. 따라서 전통적인 규범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여성의 이원론적 관념을 충실히 따라왔으며, 오랜 시간 
동안 젠더 수행성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이 표현되어 왔
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는 남녀에게 다른 역할을 강조
하였으며, 여성은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보필하며 성적욕
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표현하지 않는 성모마리아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젠더 수행성은 ‘포카
혼타스’나 ‘뮬란’과 같은 작품에 이르러서 여성의 영웅적
인 면을 강조하며 작은 변화를 보였다. 이 두 작품에서 
여성 주인공들은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자신의 운명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
로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가며 운명을 개척해가
는 영웅과도 같은 인물로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의 도움에 많이 의지하며 남성에게서 받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표현되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결국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여성의 젠더 수행성은 
남성에 의해 행복이 결정된다는 기존의 가치관을 바꾸지
는 못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적 젠더 수행성을 보여주는 디즈니 애니
메이션이 ‘겨울왕국’에서는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다. 우
선 이 작품은 그 동안의 남녀 사랑 이야기에서 벗어나 여
성들 사이의 사랑과 연대, 즉 자매애를 보여준다[12]. 아
렌델 왕국(Kingdom of Arendelle)의 첫째 공주인 엘사
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동생인 안나가 죽게 되는 상황
에 처하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고, 바로 그 눈물이 
안나를 되살아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러한 설정은 남성
만이 여성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자라는 전통적인 개념
을 깨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성의 키스로 인
해 여성에게 걸린 저주가 풀리고 남성에 의해 행복을 얻
게 되는 것과 달리 여성이 다른 여성을 구할 수 있음을 
새롭게 보여주었다. 엘사와 안나와의 관계를 이성애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매간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여성
들 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동성애적인 사랑
으로 보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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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 엘사와 안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젠더 정체성의 
표상이며, 남성들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활동을 이끌어가는 수행성을 보여준다. 즉, 전통적이고 
진부한 젠더 표상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수행적인 젠더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오랜 시간동안 디즈니 애니메이션 저변에 깔려있는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벗어버리고 시대적, 사회적 흐름
과 젠더 담론을 반영한 새로운 젠더 표상의 정체성을 제
시하는 것이며, 기존 디즈니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보여주
었던 젠더 표상과는 차별적인 의미체계라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13]. 기존의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달리 엘사가 
단순한 마녀로 끝나지 않고 좋은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은 그녀의 동생 안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겨울왕국’에서 엘사와 안나를 이어주게 한 것은 결국 
이들의 끈끈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엘사와 안나는 아
버지인 왕과 한스왕자와 같이 남성들의 영향과 방해를 
받지만, 자매애를 통해 과업을 완수하며 남성중심의 권력
구조에서 해방되게 된다. 더 이상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
게 된 안나는 한스 왕자에게 마지막으로 주먹을 날리고, 
언니를 찾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던 크리스토프에게 
먼저 키스를 할 정도의 대범함을 보여준다. 남성의 권한
으로 여겨졌던 키스를 여성이 먼저 하는 것도 큰 변화라
고 볼 수 있다. 안나는 크리스토프를 사랑하지만 그 동안
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공주들처럼 그와 결혼을 하지는 
않는다. 오직 결혼만이 여성 행복의 종착지라는 의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의 간택을 받아 이루어
지는 결혼의 양상이 여성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다. 결국 엘사와 안나를 통해 남성에
게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의 힘으로 왕국을 바로 세우고 
권력을 지키는 여성의 힘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2.3.2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새로운 여성상
엘사는 어린 시절 자신이 행한 마법으로 동생 안나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도 있는 마법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엘사는 왕과 왕비에 의해 격리 조치를 당하고 동생
인 안나와 자유롭게 만나거나 대화 조차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엘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은 처음부
터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로 표현된다. 엘사의 아버지는 그
녀가 자신의 능력(마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그녀의 손에 

장갑을 끼워준다. 그는 엘사에게 자신의 능력을 숨겨야하
고(Concealed), 느끼지 말아야하며(Don’t feel), 어느 
누구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고(Don’t tell 
the truth) 충고를 한다. 외부와 소통할 수 없이 방안에 
갇혀서 생활하는 엘사는 사랑하는 동생과 만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긴 세월을 보낸다. 이 둘 사이의 그리움
과 자매애는 잠긴 방문을 사이에 두고 문에 기대 앉아 서
로에게 부르는 노래로 알 수가 있다.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Come on, let's go and play!
I never see you anymore.
Come out the door.
It's like you've gone away.
We used to be best buddies. [14]

눈사람 만들고 싶어?
자, 어서 가서 놀자!
난 더 이상 너를 볼 수 없어.
문 밖으로 나와.
네가 멀리 가버린 것 같아.
우리는 좋은 친구였잖아.

서로 만나지 못하는 애틋함도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
어 버린 답답함도 엘사는 표현할 방법이 없이 감정을 누
르며 방안에 갇혀 살아간다. 엘사의 억눌린 감정은 왕과 
왕비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한 왕위 승계 대관식에서 
발현된다. 드디어 서로 얼굴을 보게 된 엘사와 안나는 기
뻐하지만, 안나가 대관식 날 만난 한스 왕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언니에게 허락을 구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시
작된다. ‘겨울왕국’ 초반부에서 안나는 여러 사람들을 만
날 때 자신의 남자를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남자의 사랑
을 얻으려고 하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젠더 수행성을 보
여준다. 하지만 엘사는 “방금 만난 남자와 결혼할 수 없
다”면서 기존의 착하고 순종적인 여성들과는 다르게 결
혼이 무조건 여성의 행복과 연결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안나의 돌발적 선언으로 인해 엘사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분출시키게 되는데, 이
로 인해 온 나라가 겨울로 변하여 얼어버리게 되는 결과
를 초래한다. 왕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엘사의 이러한 
행동은 그 동안 왕자와 결혼해야 행복해진다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스토리 전개상 파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엘사는 감추어왔던 마법을 결국 사용하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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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로부터 괴물취급을 받게 되고 이를 피해 먼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된다. 하지만 도망가는 도중에 보이
는 엘사의 모습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자신감이 
넘치고 힘찬 이미지를 풍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녀
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 항상 착한 여자 아이가 되어야 한
다는 그 당시의 규범에 맞선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준다.

It’s time to see what I can do
To test the limits and break through
No right, No wrong, No rules for me
I’m free  [15]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시간이야
한계를 시험하고 뚫고 지나가겠어
이제 내겐 옮고, 그른 것도, 규칙도 없어
나는 자유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망친 엘사는 이제 사회에서 요구
하는 그런 완벽한 여자는 없다(That perfect girl is 
gone)라고 말하며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The past is 
the past) 이제는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기로 한다[15].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 남자와 
여자라는 젠더 역할의 분리규정에 의해 수동적이고 희생
적인 존재로 규정지어지는 시대적 관점에서 볼 때, 엘사
의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음으로써 체제에 대해 도전을 하는 것이며, 남성과 여
성이라는 이분법적 범주를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을 확고히 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묶여있던 머리
를 풀어헤치고 새롭고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은 엘사는 
자유로움을 상징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 모습을 표
현해준다. 나약한 모습을 떨쳐버리고 남성의 도움 없이 
독립된 주체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온 세상을 구
원하는 여성의 수행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엘사와 비교되는 인물은 엘사의 여동생 안나이다. 안
나는 순진하고 수동적인 전통적인 여성상을 초반부에 보
여준다. 그녀는 왕궁에 있으면서 멋진 왕자님을 만나기를 
꿈꾼다. 세상을 잘 모르는 안나는 대관식날 만난 한스 왕
자를 보고 바로 그에게 빠져들게 된다. 안나가 원하는 것
은 왕자와의 사랑이며, 이 사랑이 자신을 폐쇄된 왕궁에
서 구해줄 것이라 믿는다. 사라진 엘사를 찾아가는 중에
도 안나의 행동은 전통적인 여성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
는다. 그녀는 절벽을 제대로 기어오르지도 못하고, 괴물
을 만났을 때에도 검을 들고 싸우지도 못하는 등 연약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신의 사랑을 반대하고 
온 나라를 얼어붙게 만든 언니지만 그녀를 찾으려고 노
력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와 언니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
는 모습에서 기존 여성 캐릭터와 다른 점이 나타난다. 그
리고 그녀가 엘사를 찾으러 나갈 때 한스 왕자가 같이 가
려고 하자 그에게 기대려하지 않고 아렌델에 남아 달라
고 요구하며, 엘사를 찾는 중에 겪는 시련을 씩씩하게 헤
쳐 나가는 모습은 적극적인 현대의 여성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안나는 언니를 설득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
쓰고 얼음성 안으로 들어가는 등 주도적으로 사태 해결
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자세로 현실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서 기존의 남성의
존적인 여성들과는 확실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16].

독립적이고 당당한 엘사와 안나의 모습은 여성의 지위
가 상승함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여성의 수
행적 젠더 정체성을 작품 속에 반영시킨 것이라 할 수 있
다[16]. 엘사와 안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에
서 남성들이 주로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과업을 수행한 
인물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디즈니 애니
메이션에서 보여주고 있던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벗
어나 여성의 수행적 젠더 정체성에 큰 변화를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3. 결론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는 전 연령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영상 미디어로 발전하였으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관련한 다양한 상품들이 인기를 누리는 등 전 세계적으
로 큰 영향력을 가진다. 그 중에서 디즈니는 오랜 세월동
안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화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으며,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큰 인기를 누려왔
다. 남녀평등을 내세우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의 모
든 영역과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지양하며, 동
등한 지위와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
적인 전통을 고수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남성과 여성
의 젠더 수행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주로 능동적이고 진
취적인 역할을 맡고, 여성은 주로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품에 내재되
어 있는 이러한 시대적 이데올로기와 젠더 정체성은 가
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잘못된 고정관념
과 편견을 주입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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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여성캐릭터들의 젠더 정체성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행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지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1937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
이’를 시작으로 많은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보수적인 전통에 따라 고정적인 여성 캐릭
터의 이미지를 표현해왔다. 이에 여성은 사회적으로 ‘여
성스러운’이라고 규정지어진 굴레에 갇혀 주로 수동적이
고 유순한 성품을 가지고 아름다움 외모에 의해 왕자의 
사랑을 받는 젠더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여성 캐릭
터의 외모는 서양 미인의 기준에 맞게 날씬하고 글래머
러스한 백인의 금발머리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남성 중
심주의와 인종차별주의, 외모지상주의 등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다. 게다가 여성의 내면과 외면의 조화에 
의한 것이 아닌 외모에 치중하고, 아름다운 외모에 의해 
모든 일이 해결되고 행복한 삶에 이른다는 디즈니 애니
메이션의 내용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 및 상품화로 만드
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은 ‘포
카혼타스’나 ‘뮬란’을 시작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
다. 포카혼타스나 뮬란은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성향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젠더 수행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 
역시 디즈니의 전통적인 가치관인 남성 주인공을 만나 
결혼하여 행복해진다는 진부한 결말에 이르게 된다. 이
러한 디즈니의 가치관은 ‘겨울왕국’에 이르러 남성중심
의 이분법적 담론에서 벗어나게 되고, 주체적이고 능동
적인 여성의 수행성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 스스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겨울왕국’은 남녀 사이의 사랑 이야기에서 벗어나 능
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남성과의 결혼에 의해서 행복을 얻
게 되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상을 버렸다. 대신 두 
여성의 자매애를 통해 여성이 다른 여성을 살려낼 수 있
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그려나갔다. 또한 애니메이션의 주
제곡인 ‘Let It Go’의 노래 가사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규범에 맞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는 능동적인 여성상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여성 캐릭터의 모습은 변화된 여성의 젠더 수행
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겨울왕국’이 기존의 디즈니 애니메
이션에서 보여주는 성 고정관념과 남성중심 가치관을 어
느 정도 극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아버지의 권력
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안나가 

언니 엘사를 구하러 가는 중에도 남성의 도움에 많이 의
지하는 등 여전히 한계점은 존재한다. ‘겨울왕국2’를 현
재 제작하는 중에 있고 곧 개봉한다는 소식이 들림에 따
라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들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독립적
이고 능동적인 인격체로 성장해가는 엘사와 안나의 주체
적인 삶이 좀 더 발전되어 표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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